
유류세, “뜨거운 감자” 부상에도…
물가 상승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석유시장 경쟁촉진 방안 추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두바이(Dubai)유 현물가격은 2012년 초 배럴당 105달러에서 시작해 1월에는 110달러 안팎에서 움직였으나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된 2월 들어 110달러를 돌파하는 등 최고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도 2000달러대를 상회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

고 있으며,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1월 광공업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31개월 만에 감소했다.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유류세 인하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130달러를 넘어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 왔으며, 일

괄적인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쪽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낫다”고 2월29일 밝힌 바 있다.

세수 감소와 시장 왜곡 등 부작용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경쟁촉진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추가 인하를 포함한 알뜰주유소 확산 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공동 경쟁입찰을 통해 석유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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